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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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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은 A시와 B시에 소재한 2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34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
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자아탄력성(t=-3.80, p=.001)과 불안
(t=3.71,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완벽성(β=.71, p<.001)과 자아탄력
성(β=-.29, p=.003)은 불안에 5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34.50, p<.001). 여가활동의 분류에 따른 분석에서, 
관광, 취미 및 오락 활동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완벽성(β=.54, p=.003)은 불안에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약 2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5.66, p=.009). 그러므로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완벽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 방해요인을 해결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ego-resiliency on the anxiety in two groups of nursing
students: leisure activity, and no leisure activity group. A total of 134 under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at two
universities in A and B cities, Korea using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or 11 days in October,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go-resiliency (t=-3.80, p=.001) and anxiety (t=3.71, p<.001) according to the leisure activity. In the subjects
who did not have leisure activities, perfectionism (β=.71, p<.001) and ego-resiliency (β=-.29, p=.003)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anxiety and this model explained 58.0% of the variance in anxiety (F=34.50, p<.001).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urrent leisure activity, Perfectionism (β=.54, p=.003)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nxiety in subjects doing travel watch and pastime amusement, and this model explained
26.0% of the variance in anxiety in nursing students (F=5.66, p=.009). Therefore, providing strategies to control 
anxiety can not only improve ego-resiliency, but also reduce perfection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isturbance factors of the leisure activity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leisure
activities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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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가는 개인의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상

징적 지표로 사용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스트레스 조절 및 학
교생활 적응과 건강유지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국민
여가활동조사[2]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
는 여가활동 유형은 ‘휴식활동’으로, 주 여가활동은 TV
시청(51.4%)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11.5%), 산
책(4.5%), 게임(4.0%)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20대
에서 주로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과 게

임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하는 대상
자의 53.2%만이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46.1%), ‘경제적 부담(40.4%)’ 
때문에 본인의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
대학생은 여가활동의 향유와 여가활동의 교육적 가치

가 높은 집단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업 및 교과 외 활동으로 여가시간이 부

족하고, 적절한 여가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지만[3], 
대학생 시기에는 여가활동은 자기개발과 삶의 질의 향상

을 가져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으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여가활동 선호도를 살펴보면, 스
포츠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회, 전람회, 연
극․영화보기, 독서․음악 감상, 모임참석 순으로 나타
났으며[4], 대학생에게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활동은 심
리적, 교육적, 생리적 여가 만족에 높은 효과를 가져 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은 여
가활동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

으며, 경제적 문제와 여가 관련 정보 및 시설 부족의 문
제로 인해 여가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 
대학생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다 현

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확장된 인

간관계,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 성취와 취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의학적, 
간호학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뿐만 아니

라, 3학년부터 전공수업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임상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뿐만 아니라 4학년 간호
대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 취업전형을 준비해야 하고, 국
가고시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다른 학과의 대학

생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8]. 이러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
나가 완벽성이라는 개념이다. 완벽성은 자신에 대한 높
은 기준을 세움으로써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려는 것을 

중심 특성으로 하며, 질서와 정돈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
미한다[9]. 완벽성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추구
하는 적절한 수준일 경우 자기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여주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
이 있다[1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 보다 완벽성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 개인적으로 

설정한 높은 기준 영역과 정리정돈과 조직화를 선호하는 

질서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12], 
이로 인한 실제적, 잠재적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

하게 반응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
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낯선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는데, 간
호대학생의 경우, 감정통제와 대인관계 부분의 자아탄력
성이 높으며, 이는 불안 및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뿐만 아니라 자아
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임상실습 스트

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파악되어

[15,16]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적응기전으로 오는 불안은 위험한 상황이

나 위협을 지각했을 때 수반되는 정서반응으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불안의 수준이 높고, 지속될 경우 정신적 고
통과 신체적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17]. 2011년 한국인
의 불안장애 평생 유병률은 8.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대비 26.1% 증가한 수치로, 우울증 유병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에게서 유병률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불안은 우울과 달리, 상황
적 요인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2016

136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간호대
학생의 90%는 여성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국가고시 
등 많은 학업량과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3-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7,8], 불안을 단순히 전공 관련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시기적 어려움으로 간주하여 방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여가활동관련 선행연구는 여가활동의 종

류 및 특성, 만족도와 관련된 실태 조사수준으로[2-4,6],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관련 주요 변
수와 여가활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요 심리적 변수인 완벽성과 자아
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불안 및 정신
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장

려하고, 교육적,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1)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여가활동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완벽성, 자아탄력성과 불안의 정
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 자아탄력
성과 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 자아탄력
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A시와 B시에 소재한 2곳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18]에 의해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14개(총 
7개의 그룹의 각 2개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

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8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134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Lim[19]이 국민생활 체육
활동참여 실태조사, 여가백서 등을 근거로 개발한 여가
활동 분류표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범주는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활동, 휴식활동, 
자기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1가지 여가활동이 포
함되어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1주
일에 2회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여가
활동을 여가활동 분류표를 참고하여 응답하되, 여가활동
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없음’이라고 표기하도록 하였
다.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종류에 대한 응
답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3.2 완벽성

Slaney 등[11]이 개발한 APS-R(Almost Perfect 
Scale- Revised)을 Kim[20]이 번역한 한국어 버전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높은 기준
(high standards)’ 7문항, 정리정돈과 조직화를 선호하는 
‘질서(order)’ 4문항, 스스로 정한 자신의 높은 기준에 계
속해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인 ‘불일치
(discrepancy)’ 12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
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기준과 
질서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 완벽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하며, 불일치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완
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높은 기준 .79, 질서 .73, 불일치 .84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높은 기준 .75, 질
서 .69, 불일치 .88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3]이 개발
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Yoo와 
Shim[21]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호기
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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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
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87
이었다.

2.3.4 불안

Spielberger[22]의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중 T-Anxiety Scale을 Han, Lee와 Chon[23]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T-Anxiety Scale은 
일관성 있는 개인의 불안 경향을 측정하는 기질불안 측

정도구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

에, 기질불안 측정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Han 등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
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0
월 15일까지였으며,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가보고식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배부
된 총 150부 중 140부가 수거되었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문내용이 미흡한 6부를 제외한 1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
집 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설
문 소요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
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어떠

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자세히 공지되었으며, 자발적
으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으로 참여 동의

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작성된 설문의 내
용은 코드화하여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만 보관

하였고, 익명으로 코드화한 자료와 설문결과는 연구 종
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다. 설문을 완성한 모든 대상자에
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답례를 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여가활동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완벽성, 자아탄력성과 불안의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 자아탄력
성과 불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3) 대상자의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여가활동 유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별로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13세로, 여자가 
76.9%로 많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53.7%로 많았으
며, 지각된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는 ‘중간정도’
라고 응답한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다[Table 1].

Characteristics/Categories  M±SD/n(%)
Age (years) 22.13±2.30
Gender
   Male 31(23.1)
   Female 103(76.9)
Grade
   Grade 3 67(50.0)
   Grade 4 67(50.0)
Religion
   Yes 62(46.3)
   No 72(53.7)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35(26.1)
   Good 69(51.5)
   So-so 27(20.1)
   Poor 3(2.2)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n=133)
   Insufficient 19(14.2)
   Medium level 78(58.2)
   Afford 27(20.1)
   Well afford 9(6.8)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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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여가활동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여가활동 관련 특성으로, 현재하고 있는 여
가활동이 있는 경우가 62.7%, 없는 경우가 37.3%로 나
타났다.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분류로는 관광, 취미 
및 오락 활동이 33.3%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관람 및 참
여활동 25%, 휴식활동 20.2%,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
동 13.1%, 사회활동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Categories   n(%)
Current leisure activity
   Doing 84(62.7)
   Not doing 50(37.3)
Classification of current leisure activity  (n=84)
   Culture art watch & participation 11(13.1)
   Sports watch & participation 21(25.0)
   Travel watch & pastime amusement 28(33.3)
   Society activity 7(8.3)
   Rest activity 17(20.2)
Types of current leisure activity (n=84)
  Watching TV 16(19.0)
  Listening to music 11(13.1)
  Online game 7(8.3)
  Watching a play 6(7.1)
  Fitness 6(7.1)
  Religious activity 6(7.1)
  Etc. 32(38.1)
Future leisure activity 
   Being 124(92.5)
   Not being 10(7.5)
Classification of future leisure activity (n=124)
   Culture art watch & participation 22(17.8)
   Sports watch & participation 49(39.5)
   Travel watch & pastime amusement 48(38.7)
   Society & rest activity & development 5(4.0)
Types of future leisure activity (n=124)
   Travel 39(31.5)
   Fitness 15(12.1)
   Musical instrument performance 9(7.3)
   Swimming 8(6.5)
   Yoga 6(4.8)
   Watching a concert 5(4.0)
   Watching a play 5(4.0)
   Etc. 37(29.8)
Disturbance factors of leisure activity 
(Multiple responses)
   Lack of time 63(37.5)
   Lack for breadth of mind 31(18.1)
   Economic reasons 27(16.1)
   Heavy workload 24(14.3)
   Etc. 23(14.0)

Table 2. Leisure Activ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4)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로는 TV시청이 19.0%로 
가장 많았고, 음악 감상, 온라인게임, 연극관람, 헬스, 종

교 활동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있
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대상자의 92.5%가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분류로는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관광, 취미 및 
오락 활동도 3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종류로는 여행이 31.5%로 가장 
많았고, 헬스, 악기연주, 수영, 요가 등의 순이었다. 본인
의 현재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시간이 없어서’ 
가 37.5%로 가장 많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18.1%, ‘경제적인 이유’ 16.1% 순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완벽성, 자아탄력성과 불안의 정도

대상자의 완벽성은 평균 2.60점(SD=0.34)이고, 자아
탄력성은 평균 2.50점(SD=0.4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불안은 평균 2.77점(SD=0.64)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M±SD

Perfectionism 1.00-4.00 1.83-3.61 2.60±0.34
Ego-resiliency 1.00-4.00 1.36-4.00 2.50±0.48

Anxiety 1.00-5.00 1.35-4.45 2.77±0.64

Table 3. Perfectionism and Ego-resiliency and Anxiety of 
the Subjects                            (N=134)

3.4 대상자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 자아탄

력성과 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자아탄

력성(t=-3.80, p=.001)과 불안(t=3.71,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자아탄력성이 더 높고,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분류에 따라 불안(F=2.90, 

p=.027)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휴식활동을 하는 대
상자에 비해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여가활동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

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유무에 따른 완

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

과, 현재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완벽성(β=.45, p<.001)
과 자아탄력성(β=-.23, p=.017)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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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 activity
Perfectionism Ego-resiliency Anxie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Current leisure activity
   Not doing 2.66±0.36 1.57

(.120)
2.32±0.39 -3.80

(.001)
3.02±0.63 3.71

(<.001)   Doing 2.56±0.33 2.61±0.50 2.62±0.60
Classification of current leisure activity* 
   Culture art watch & participationa 2.50±0.27

1.76
(.146)

2.51±0.47

236
(.060)

2.50±0.69
2.90

(.027)
b<e

   Sports watch & participationb 2.48±0.34 2.88±0.45 2.33±0.48
   Travel watch & pastime amusementc 2.61±0.36 2.53±0.49 2.67±0.54
   Society activityd 2.40±0.28 2.63±0.32 2.73±0.56
   Rest activitye 2.70±0.29 2.47±0.56 2.94±0.64
*Scheffe test

Table 4. Differences of Perfectionism and Ego-resiliency and Anxiety by Leisure Activity of the Subjects (N=134)

Predictors
Anxiety

Current leisure activity (Doing) Current leisure activity (Not doing)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4.69 11.22 2.20 .031 15.84 11.33 1.39 .169
Perfectionism 0.70 0.15 .45 4.68 <.001 1.08 0.14 .71 7.61 <.001
Ego-resiliency -0.37 0.15 -.23 -2.44 .017 -0.66 0.21 -.29 -3.10 .003

Adjusted R2 .27 .58
F(p) 16.18(<.001) 34.50(<.001)

Predictors
Anxiety

  Culture art watch & participation Sports watch & participation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42.84 55.49 0.77 .462 28.74 16.78 1.71 .104
Perfectionism 0.25 0.78 .11 0.32 .756 0.54 0.26 .44 2.13 .048
Ego-resiliency -0.21 0.74 -.10 -0.29 .783 -0.32 0.24 -.27 -1.31 .207

Adjusted R2 -.22 .16
F(p) .11(.898) 2.84(.085)

Predictors
Anxiety

  Travel watch & pastime amusement Society activity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5.61 16.81 0.93 .362 -69.83 78.81 -0.89 .426
Perfectionism 0.72 0.22 .54 3.26 .003 1.61 0.81 .91 2.00 .116
Ego-resiliency -0.15 0.26 -.09 -0.56 .581 0.96 1.12 .38 0.84 .449

Adjusted R2 .26 .28
F(p) 5.66(.009) 2.19(.228)

Predictors
Anxiety

  Rest activity
B SE β t p

Constant 27.40 34.19 0.80 .436
Perfectionism 0.79 0.44 .41 1.80 .094
Ego-resiliency -0.51 0.38 -.31 -1.35 .200

Adjusted R2 .27
F(p) 3.90(.045)

Table 5.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Ego-resiliency on Anxiety by Leisure Activity in Nursing Students 
(N=134) 

불안에 대해 약 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18, p<.001).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없는 경
우도 완벽성(β=.71, p<.001)과 자아탄력성(β=-.29, p=.003)
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불안에 대해 약 58%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34.50, p<.001). 즉, 여가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높은 완벽성과 낮은 

자아탄력성은 대상자의 불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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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의 여가활동
을 하는 경우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유의한 설

명력을 갖지 않았으며,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의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완벽성(β=.44, p=.048)은 불안에 유의
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F=2.84, p=.085). 관광, 취미 및 오락 활동의 여
가활동을 하는 경우 완벽성(β=.54, p=.003)은 불안에 유
의한 설명요인으로 약 2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F=5.66, p=.009). 사회활동과 휴식활동을 여가활
동으로 하는 경우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유의한 

설명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

생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62.7%가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의 종류로는 TV시청이 19.0%로 가장 
많았고, 음악 감상(13.1%), 온라인게임(8.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4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2] 결과 20대
의 주 여가활동으로 인터넷검색(30.5%), TV시청(22.3%), 
인터넷 게임(9.2%)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현재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시간이 없어서’ 

가 37.5%로 가장 많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경제
적인 이유’ 순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과 많은 학업량, 과제 등
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현황에 대한 
Kim 등[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여가
활동의 주요 방해요인으로 경제적 문제, 정보 및 시설적 
문제, 시간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생
들은 부모님의 용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여가참

여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
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서 학생들이 경

제적 부담 없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 및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완벽성은 평균 2.60점(4점 만점)으로 동일

한 도구를 이용하여 완벽성을 측정한 Choi 등[12]의 연

구에서 간호대학생군이 2.6점과 일반대학생군이 2.5점
으로 조사된 것과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대상자
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50점(4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
의 자아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Shin과 
Park[16]의 연구에서의 2.80점에 비해  낮은 자아탄력성
을 보이고 있었다. 대상자의 불안은 평균 2.77점(5점 만
점)으로 중간 정도의 불안 정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러한 결과는 Lee와 Kim[14]의 연구에서의 2.26점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나타냈다. 선행연구과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불안 정도의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3, 4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으나 Lee와 Kim[14]의 연구는 전체 학년을 대상
으로 하였고, 성별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자아탄

력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
동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간

호대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의 부재로 직접적으로 연구결과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4]의 연
구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

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울 포함
하는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와 

Byun[25]의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
력성 비교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

참여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후분석 결과 여가활동의 분류에 따
른 그룹 간 자이탄력성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는 Lee 등
[24]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어떤 종류인가 보다 어떤 여가활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

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여가활

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을 하는 대상
자가 휴식 활동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불안 수준이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yun과 Kim[26]의 연
구에서 노인이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특히 운동 및 스
포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

과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불안은 우울[27], 이상섭식태
도[28], 스마트폰 중독[29] 등의 정신적 건강 문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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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스포츠 여가활동은 개
인의 체력이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30]. 또한 스포츠 
여가활동은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고[31],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므로[32] 스포츠 여가활동과 같은 
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여가활동의 유무에 따른 완벽

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약 

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에 비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대해 약 58%의 설
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높은 완벽성과 낮은 자아탄력성은 대

상자의 불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여가활동 참
여가 간호대학생의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

응적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과 함께 여가 활동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

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여

가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선행되어 
할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시키고,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양
체육과 같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

동을 접해보고, 관심과 재능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아리를 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와 교수의 지지가 요구된다. 여가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언급된 경제적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시설 마련 및 확충과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활

용 및 바우처 제공 등의 제도적, 정책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여가활동의 실태와 여가활

동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적, 치료적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

다. 또한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비교하기 위해 일
반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와 완벽성, 자아탄력성, 불안
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 간호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

를 증진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적용

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심
리적 건강관련 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

한 포괄적 이해와 탐색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활동의 참여에 따른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불안 감소 및 정신적 건강에 긍

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62.7%가 현재 여가활
동을 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자아
탄력성이 더 높고,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완
벽성과 자아탄력성이 불안의 주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을 하
지 않는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응적 

완벽성과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여가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가활동 방해요인을 해결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사회와 대학 내에 조

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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